
러시아, 2002년 원유 생산 대폭확대
수송로 개발로 하루 3 14만배럴 수출 … 2003년 생산량 5- 8% 성장 예상

2002년 러시아 석유 수출기업들이 새로운 수송로 개발 등으로 원유 생산량을 대폭 늘리면서 10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러시아 에너지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계 제2의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2002년 1억5660만톤, 하

루 314만배럴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는 하루 301만배럴을 수출한 바 있다.

2002년 생산량 역시 3억7960만톤, 하루 762만배럴로 2001년의 하루 700만배럴 생산에 비해 급증세를 보였다.

석유 생산 증가세는 2003년에도 이어져 5-8%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석유 수출량은 수송

로 문제로 인해 2002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2년 러시아 석유업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최초로 미국에 원유를 수출한 것으로 9.11사태 이후 양국

간 우호증진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는 평가이다.

특히, 러시아는 후속조치로 무르만스크항을 통한 석유 수출 프로그램 추진을 공표키도 했다.

2002년 11월에는 러시아 대형 석유 메이저들이 미국 수출 본격실시와 유럽 수출확대를 위해 무르만스크에 석유

수출전용 항구인 북극항과 석유수출터미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 석유기업 실적(2002)

(단위: 100만톤)

구 분 생 산 수 출*
LUKoil 75.49 25.85
Yukos 69.89 25.62
Surgut 49.21 17.45
TNK 37.50 14.76
Sibneft 26.33 10.49
Tatneft 24.61 8.70
Sidanko 16.26 5.83
Slavneft 16.23 5.47
Rosneft 16.11 6.06
Bashneft 11.97 4.09
Gazprom 10.77 0.14

† *CIS 수출 제외, 5-6월 특별 정부 프로그램에 의한 쿠바 수출분 제외.

SIdanko의 대주주는 TNK임, Slavneft는 2002년 12월 Sibneft와 TNK가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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